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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 운영지원과장 장영진 서기관 정경록, (2110-5051)
우정사업본부 총무과장 정천희 행정사무관 최광식, (2195-1415)

폭우속 순직집배원 옥조근정훈장 받는다
차선우 집배원 급류 휩쓸리면서도 우편물 통 동료에게 전달, 8故

□ 지난 월 일 기록적인 폭우로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우편물을7 27

동료에게 전달하고 순직한 차선우 집배원 용인우체국 이( �29)故

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.

□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월 일 용인우체국을 직접9 2

방문해 차선우 집배원 유가족을 위로하고 옥조근정훈장과 특별故

승진 임명장을 전달한다고 일 밝혔다1 .

□ 차선우 집배원에 대한 훈장 추서는 지난 월 일 빈소를 방문한8 1故

자리에서 최중경 장관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, ,

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아래 이례적으로 포상수여가 결정되었다.

ㅇ 집배원이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지난 년 오기수 집배원1980 故

안면도우체국이 대설주의보 속에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를 뚫고( )

우편물 배달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순직한 이후 년 만에 처음31

이루어진 것이며,

ㅇ 특히, 재직기간이 년 개월에 불과한3 7 차선우 집배원에 대한故

훈장수여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

졌다.

□ 故 차선우 집배원은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 년된 지(1907 )

년104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월7 일 오후 시쯤 용인시27 1

포곡읍 금어리에서 동료 집배원과 우편물을 배달하다 급류에 휩쓸려

순직했다.

ㅇ 장대비가 쏟아져 무릎까지 불어난 빗물이 흙탕물로 변하면서

배수관의 위치가 가려진 것을 모르고 걸어가다 배수관에 빠졌으며,

ㅇ 배수관에 빨려 들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편물 통을 동료8

집배원에게 전달했다. 우편물 중에는 기업이 외국업체과 계약한M

중요한 국제우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
